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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해양유물, 무인도서 선정

- 이달의 수산물로 미꾸라지‧문어를, 어촌여행지로 선유도‧소돌마을을, 해양생물로 
칠면초를, 등대로 연평도등대를, 해양유물로 표해록을, 무인도서로 토끼섬을 각각 선정

① 이달의 수산물 – 미꾸라지, 문어

미꾸라지 문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 이달의 수산물로 

미꾸라지와 문어를 선정하였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은 미꾸라지 맛이 가장 좋은 계절이다. 미꾸라지는

한문으로 ‘추(鰍)’ 자를 쓰는데, 이는 물고기 ‘어(魚)’에 가을 ‘추(秋)’ 자가 합쳐진

한자로, 가을 미꾸라지가 통통하고 맛이 좋아 이름 붙여졌다는 설이 있다.
레티놀과 필수지방산이 풍부한 미꾸라지는 주로 뼈째로 먹으며, 탕, 튀김,
전골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다.

문어는 예로부터 제사상에 올릴 만큼 귀한 수산물로 여겨졌다. 우리나라

에서는 문어를 살짝 익혀 숙회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스페인에서는 약한 불에

오래 삶아 감자와 함께 먹는 ‘뽈보’라는 요리로 즐겨 먹는다. 문어는 타우린과

셀레늄 등이 풍부하여 피로를 해소하는 데도 좋다.

이달의 수산물을 비롯한 수산물 관련 정보는 어식백세(https://blog.naver.com
/korfish01?proxyRefer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 – 전북 군산시 선유도마을, 강원 강릉시 소돌마을

갯벌체험 소돌마을(BTS 정류장)

해양수산부는 9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로 아름다운 풍경과 시원한 바다를 

바라보며 해안 도보 여행을 할 수 있는 전라북도 군산시 선유도마을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소돌마을을 선정하였다.

전라북도 군산시에 있는 선유도어촌체험휴양마을은 섬의 군락, 고군산군도를

감상하며 구불구불 우거진 숲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구불 8길’ 둘레길이 있어

산책하기에 좋다. 해변을 따라 걷다 보면 고운 자갈로 이루어진 옥돌해변이 

나오는데, 자갈들이 파도와 부딪히며 내는 잘그락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또한, 서해의 갯벌을 만날 수 있는 갯벌체험, 선상낚시체험 뿐만

아니라 선유도해수욕장에서 집라인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있는 소돌어촌체험휴양마을은 최근 드라마 촬영

지로 유명해진 소돌해변부터 소돌항, 아들바위공원까지 볼거리가 다양하다.

소돌해변에서 4분 정도 걷다보면 나오는 소돌해안일주 산책로에서는 기암

괴석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답고 독특한 풍경을 볼 수 있다. 마을에서는 

푸른 동해에 둥둥 떠서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투명카누체험, 강릉 커피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커피를 내려보는 바리스타 체험 등도 즐길 수 있다.

9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에 관한 자세한 관광 정보는 바다여행 누리집

(www.seantou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이달의 해양생물 – 칠면초

칠면초

해양수산부는 9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칠면초를 선정하였다. 칠면조의 얼굴

처럼 붉게 변한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칠면초는 우리나라 갯벌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염생식물이다.

칠면초는 명아주과의 한해살이풀로, 주로 서·남해안의 펄갯벌 등에서 무리를 

지어 자라며, 8~9월 사이 줄기마디에 2~10개의 작은 꽃을 피운다. 초기에는 

녹색 또는 선홍빛을 띠지만, 자라면서 조금씩 짙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가고,

가을이 되면 해안가에 붉은 융단을 펼쳐 놓은 것 같은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칠면초의 어린순은 나물로 먹고, 뿌리를 제외한 식물체는 한방 약재로 쓰는 

등 칠면초는 다양한 쓰임새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칠면초와 같은 염생식물

들이 생육하는 연안습지가 바다의 탄소 흡수원 ‘블루카본’으로 떠오르며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칠면초를 비롯한 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eis.go.kr


④ 이달의 등대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등대 

연평도 등대(출처: 해양수산부) 연평꽃게(출처: 인천시 옹진군청)

해양수산부는 9월 이달의 등대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연평도에 위치한 

‘연평도등대’를 선정하였다.

연평도등대는 연평해역으로 몰려드는 조기잡이 어선들의 안전한 항해를 

돕기 위해 1960년 3월에 첫 불을 밝혔다. 이후 1974년 7월에 소등되었다가,

재정비를 거쳐 약 45년 만인 2019년 5월에 다시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

연평도등대가 있는 대연평도에서는 썰물 무렵 조개, 게, 낙지 등을 잡을 

수 있는 갯벌체험을 해볼 수 있다. 또한 연평도 주변 해역은 서해 대표 꽃게

어장으로, 산란기를 거친 가을 꽃게는 껍데기가 단단해지고 속살이 차올라 

뛰어난 맛과 풍부한 영양을 자랑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의 등대를 방문하거나 여행 후기를 작성한 여행자 중 

일부를 연말에 선정하여 예쁜 등대 기념품과 50만 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참여방법 등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

(lighthouse-museum.or.kr)의 ‘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대 

주변 관광정보는 옹진군 관광문화 누리집(ongjin.go.kr/open_content/tour/)에

소개되어 있다.



⑤ 이달의 해양유물 – 표해록(漂海錄)

최부(崔溥, 1454~1504) | 조선 18세기 후반 | 종이 | 19.2×24.5㎝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소장 

해양수산부는 9월 이달의 해양유물로 조선시대 대표적인 표류 기행문학인 

‘최부의 ｢표해록｣’을 선정하였다.

｢표해록｣은 1488년 최부 일행 43명이 제주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중국

절강성에 표착(漂着)한 후 무사히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을 생생하게 정리한 

중국 기행문이다. 최부는 조선 성종 연간의 문신으로, 35세에 제주에 ‘추쇄

경차관(推刷敬差官)’이란 관직으로 부임하였다. 1488년 최부는 부친상을 당해 

고향인 나주로 돌아가던 중 표류하여 17일 만에 중국 절강성에 도착하였다.

최부 일행은 중국에서 해적에 잡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5개월 만에 압록

강을 건너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최부는 조선인 최초로 중국의 강남과

강북, 요동지역을 두루 살핀 인물로서 왕의 명으로 ‘중조문견일기(中朝聞見

日記)’를 남겼고, 이것이 ｢표해록｣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18세기 후반 최부의 후손들이 엮은 문집 ｢금남집(錦南集)｣에 실린 판본을 

소장하고 있다.

최부의 ｢표해록｣은 2024년 개관 예정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역사 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자료를 기증받는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기증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해양수산부 유물

수집 담당자에게 전화(044-200-5232)나 전자우편(stella0826@korea.kr)으로 

문의하면 된다.



⑥ 이달의 무인도서 – 문주란과 남방큰돌고래의 터전,‘토끼섬’

토끼섬 전경(사진: 제주관광공사) 문주란 자생지 군락(사진: 제주관광공사)

해양수산부는 9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 위치한 ‘토끼섬’을 선정하였다.

토끼섬은 육지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있으며, 고도 4.7m, 길이 약 100m,

면적 3,174㎡의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작은 무인도서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래 명칭은 ‘난도’였는데, 바깥쪽에 있는 작은 섬이라는 뜻의 ‘난들여’라고 

불리다가 이곳에 토끼를 방사하면서 ‘토끼섬’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다만

섬을 손상시키던 토끼들은 현재는 살지 않는다.

토끼섬은 꽃이 필 때면 향기가 천리 밖까지 퍼진다고 하여 ‘천리향’이라고도

불리는 ‘문주란’이 뒤덮고 있다. 문주란꽃이 8월 중하순에 만개하면 섬 전체가

하얀 토끼처럼 보이는 것도 토끼섬이라 불리는 이유 중 하나이다. 연평균 14℃가

되어야 자생할 수 있는 문주란의 국내 유일한 자생지인 토끼섬은 1962년 

<천연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되었고, 해양보호생물 거머리말이 서식하고 

있는 주변해역은 <해양보호구역 제13호>로 지정되어 있다.

토끼섬 주변해역은 다양한 물고기들이 많이 몰려드는 덕분에 스노클링을

즐기기 좋은 장소이다. 또한, 토끼섬이 있는 제주도 동쪽의 조천~하도리 

앞바다는 대정읍 모슬포 앞바다와 함께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이다.

토끼섬을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

(http://uii.mof.go.kr)에서, 인근 관광 정보는 비짓제주 누리집(https://www.

visitjeju.ne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대변인 책임자 과  장 최국일 (044-200-5013)

<총괄> 홍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나유성 (044-200-5017)

<수산물>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구도형 (044-200-5440)

유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윤이 (044-200-5447)

<어촌마을> 어촌양식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정화 (044-200-5650)

어촌어항과 담당자 주무관 박윤범 (044-200-5652)

<해양생물> 해양환경정책관 책임자 과  장 신재영 (044-200-5310)

해양생태과 담당자 사무관 최재용 (044-200-5315)

<등대> 해사안전국 책임자 과  장 유은원 (044-200-5870)

항로표지과 담당자 사무관 조용훈 (044-200-5878)

<해양유물> 해양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영신 (044-200-5220)

해양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우민아 (044-200-5232)

<무인도서> 국제협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채호 (044-200-5350)

해양영토과 담당자 사무관 장민철 (044-200-5355)

     



참고 1  이달의 수산물 정보





참고 2 최근 5년간 미꾸라지, 문어 생산량 및 수출입량

□ 생산량

(단위 : 톤)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미꾸라지 668 645 690 678 690

문어 9,744 9,808 8,988 9,239 7,729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 2023.08.24기준

□ 수출·수입량

(단위 : kg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미꾸
라지

수
출

1,646 1,202 1,719 6,165 6,510

수
입

8,719,917 8,541,802 7,859,771 8,503,046 8,486,246

문어

수
출

196,143 550,352 127,640 215,365 212,032

수
입

12,673,788 12,278.796 10,569,852 9,697,257 11,192,744

* 자료 : 수산물수출정보포털 / 2023.08.24..기준



참고 3 이달의 수산물 포스터



참고 3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 포스터



참고 4 이달의 해양생물 포스터



참고 5 이달의 등대 포스터



참고 6  이달의 해양유물 포스터



참고 7  이달의 무인도서 포스터


